
- 1 -

소 속 분 야 초등융합과학 학 번 20229708

성 명 이서은 과 제 제 출 일 2022-05-22

제 목 축구와 과학

1. 축구공의 과학적 구조

�축구공의 모양과 성능 개선을 위해 여러 조직을 기워 만들기 시작하였다.

� (세기에 따라 축구공의 조각수는 달라 졌다.)

� 지금은 오각형 12조각과 육각형 20조각으로 만든 32조각의 축구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.

� 이 축구공을 만드는 법은 매우 간단하다.

� 정이십면체의 각�모서리를 삼등분하고 각�꼭지점을 잘라낸다.

� 정이십면체의 꼭지점은 12개이고 각�꼭지점에는 5개의 모서리가 만난다.

� 따라서 꼭지점을 잘라낸 곳이 정오각형이 된다.� 그리고 원래의 정삼각형은 꼭지점 부분이 잘려

�나가고 정육각형으로 남게 된다.

2.� 커브볼의 원리

�라이징 페스트볼,� 슬라이드 기술처럼 축구에서 비슷한 바나나킥과 드롭킥등의 변화국가 있다.

� 바나나킥은 고종수의 왼발을 떠난 공은 골키퍼에세 처음에는 골대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

�결국 골네트를 흔드는 마구였었다.�

� 이렇게 절묘하게 휘어 들어가는 슛은 물리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다.

� 베르누리 정리:� 유체역할의 기본 법칙의 하나이며,� 1738년 베르누이가 발표하였다.

� 유체속력을u,� 밀도를 p,임의의 수평 면에서 높이를 h,� 유체의 압력을 P라고 하면 유체의 모든

�부분에서 다음 식이 성립한다.

� pgh+P+2/1� pu(제곱)=� 일정

�이 정리에 의하면 유체의 흐름 속력이 빠를수록 압력이 낮고,� 속력이 느릴수록 압력이 높다.

� 즉,� 유체의 압력과 속력의 제곱은 반대로 변한다.

� 공기와 같은 유체 속을 회전하며 진행하는 공 표면에는 종이장 두께의 얇고 고른 공기층이 생

�겨 공과 함께 흐르는데 이를 층류라고 한다.

� 이 층류의 속도차에 의한 압력차이로 생기는 효과가 ‘마그누스 효과’� 이다.

� [탐구실험]�커브볼-똑바로 던진 공이 왜 휘어질까?

� (1)� 기구

�테니스 공,� 지지대,� 실 30cm,� 스카치 테이프

� (2)� 실험

� a.�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 테니스 공에 실을 붙인다.

� b.� 테니스 공이 붙은 실을 지지대에 매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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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 c.� 테니스 공을 앞으로 당겼다가 놓은 뒤 공의 움직임을 관찰한다.

� d.� 테니스 공을 시계방향으로 30번 돌려 실을 꼰 후,� 공을 앞으로 잡아 당겼다 놓은 뒤 공의

�움직임을 관찰한다.

� (3)� 분석

�테니스 공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30번 돌려 실을 꼰 후,� 공을 앞으로 잡아당겼다 놓은 뒤 공의

�움직임을 관찰하고 앞의 경우와 비교 분석한다.

� 3.작용과 반작용

�축구공을 발로 차면 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힘을 작용하게 된다.

� 그런데,� 왜 축구공은 날아가는 것일까?

� 공이 사람에 작용하는 힘은 사람이 공에 작용하는 힘보다 작은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.

� 실제로 사람이 축구공에 작용하는 힘만큼 공도 사람에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

�하게 된다.

� 이것이 바로 뉴턴의 운동 제 3법칙인 작용-반작용의 법칙이다.

� 그런데,� 공은 사람에 비해 질량이 매우 작을 것이다.

� 따라서 공은 질량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가속도가 커야하고,� 반대로 사람은 공에 비해 질량이

�훨씬 크니까 공에 비해 가속도가 작아야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게 된다.

� 4.� 축구화의 과학적 구조

� (공격수와 수비수의 축구화는 어떻게 다를까?)

� 예전 축구화는 일반 운동화와 다를 게 없었다.

� 그러나 축구선수들에게는 빠른 방향 전환과 순간 스피드를 내는 것이 중요했다.� 그래서 신발 밑

�창에 징을 박기 시작했다.

� 축구화는 이 때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,� 징은 축구화의 필수품이자 상징이 되었다.

� (축구화를 살펴보자)

� 덮게:� 발등 부분에는 재봉선이 있는데 이는 공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 공이 발등에 잘 달라

�붙게 해 준다.

� 가죽:�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질은 소가죽이다.� 공격수는 공을 드리블하며 여러 가지 세밀한 기

�술을 발휘해야 하므로 축구화 가죽이 얇고 발에 착 달라붙어 착용감이 좋은 신발을 선호한다.

� 수비 선수들은 몸싸움이 잦고 힘있는 플레이를 해야 하므로 가죽이 조금 두툼하고 딱딱한 것을

�선호한다.


